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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文章では韓国の演行芸術を中心に神明，呼吸(息)について言及した。辞書に書いてある意

味と現実的な意味，そして道教思想を中心に簡単仁言及して見た。神明は古代の祭天儀式で祈頴かち

詰まる。祭典儀式で歌いながら踊って選んだ芸術の活轟から，参加者皆が一つになってエクスタシー

を惑とるその瞬間が守申明'で この時の呼吸は生命維持のための呼吸のみならず，生命の花を咲か

せ出そうとする息であるむ古代の祭典儀式は韓半島に暮した人々が自分たちの毒望や祈願，収穫に対

して感謝の意味を禅譲に伝え また神様の言葉を聞き 神様への供物を分けて食べて欽みながら遊ぶ

議式で忘る。この琵議は中国語、ら流入した道教と接触しながら，神暁を介して現実かち理想世界に連

結するに至ったと考えられる。

τhis report confronts豆oreantraditional arts linguistic expression， especially the perforrningぼts

use of “shinmyong，" and its connection wIth “breath." In addition to contrasting the dictionary defi-

nition of “breath" with its actual use， 1 examine the Confucian thinking underlying this concept. 
The origins of Shinmyong were prayers during ancient festival cosmic rites. These ritual festivities， 

whenp回ticipantsjoined in the singing and dancing， overcome in a kind of group ecstasy of union， 

this was known as “shinmyongプ Thiswas considered a way of not only maintaining lifeラbuta 

breath encouraging the blossoming/白uitfulnessof living things. The ancient rites were， for those 

living on the 豆oreanpeninsula， were a way of channeling their hopes and prayers， and thanks for 

rich harvests to tr百 lsmitto the gods. At the same time， they would listen to the words of the gods， 

eat together with the gods and enjoy themselves. We can thus consider this recognition of this 

meaning of shinmyong within the festival rites as a way of transmitting the Chinese Taoist philoso-

phy from the actual ritual practice to the ideal world. 

1.叶司苦

電F号{韓国)斗せ号斗告〈伝統芸術)舌ゼ(公演)警を(現場)01斗す三三千oJ1と oll豆千司ヰ舎

(使用)ヰoi♀王寺号〈独特)電舎oiC用語〉アト労ヰ. 01 吾会電ス:~ (現在)斗l 玉有今(継続〉き~^ì

λ}舎(使用)斗五銭ヰ.普士三19i辛苦λ百号 tll妄詩吟せ号〈韓国)斗社吾(伝統)干舎(舞踊〉ヰ

吾λ十社，合斗〈音楽)号(等)寸λ?とせ壬(散調)，唄豆三j号旦三t吾草， Jl 7~ 昔。1，ヰ司吾ァ1，

斗斗♀L吾λト♀L守λ}♀Lヰス1吾舎号号(等等)牛(数)号笠子 irt告す王〈程度)豆吉会舎叶(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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語)가 지금도 사용(使用)되고 있다- 이 글에서 이란 용어(用語)를 모두 관섬(開心)의 대상(참 

象)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不可能)하다. 다만 여 글에서는 선명(빼明)과 숨을 중심(中心)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신명(坤明)과 숨은 한국(韓固) 전통(뀔統) 예술(초등術)의 공연(公演)이나 

감상(感想)에서 빼 놓은 수 없는 용어 (用語)이다. 이 글에서는 선명 (빼明)과 숨을 중심 (中心)으로 

이들의 가원(起源)， 의마〈意味)， 전개(展開) 양상(樣相) 등(等)에 대(처)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詩좋)j] 에서 문학(文字)의 근본〈根本) 목적(目的)은 쾌락(快 

樂)에 있다고하였다. 그리고중국(中固)의 공자(주L子)는 『논어(論語)j] 에서 셔(詩) 삼백(三百) 

이 사무사(思無꿨)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인(韓됩人)의 예술(흙術) 활동(活動)어나 감각(感 

寬)을 표현(表現)하는 말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표현(表現)이 가능하겠지만 이 글에서 펼자(筆 

者)는 한국얀(韓固人)은 예술(홉術) 활동 o줌動)의 최고(最高)의 가치 (細植)를 선명 (神明)에 

두고자 한다. 그렇다면 신명(뼈明)의 기원(起願、)， 정체(lE {;$:)에 대(쳐)해서 살펴보고， 신명(坤 

明)은 어떻채 느끼는 것인가 하는 점(烏)애 대(쳐〉해서 접근(接近)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신명(補明)을 느끼는 인간(人間)이 살아있다는 사실(事案)을 가장 쉽게 확인(確認)하는 것으로 

숨에 대 (M) 해서 딸아보고자 한다. 

공자(孔子) (BC 552-BC 479) 는 『시경 (詩鐘)j] 에 있는 사 (詩)에 대 (쳐)해서 論語 참政 第二에서 

“子日 詩三百-言以蘇之 日思無耶” 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은 시정(詩經)의 시(詩) 삼(三) 백 

(百) 편(篇)을 한 마디로 표현(表現)하면 생각함에 있어서 사악(쨌聽)함아 없다는 말이다. 

사경(詩繹)은 당대(띔代)의 면요시(民話詩)를 모은 노래집이다- 시(詩)에 대(村)해서 

사무사(思無쩌)라는 표현(表現)은 단순(벌純)허 사(詩)에 한정(限定)되져 않고 셔(詩)를 비롯한 

문학(文字)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술(릎術) 활동(活動)의 표현(表現)에서 사무사(思無牙ß) 즉(郞) 

사악 (쨌聽) 함이 없어 야 한다는 뜻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리 고 소극적 (消極的) 으로 사무사 (思無폈) 

에 그쳐지 않고 사악(牙6暴)함이 없는 진실(훌좋)을 추구(追求)하고 진실(莫案)을 표현(表現)하는 

것이 예술(릎術) 활동 a동動)이 아년가 한다. 문학(文풍)을 비롯하여 예술(풍術) 활동(活動)에 

참가(參加)하는 인간(人聞)은 작품(作品) 속의 진실(훌案)에 감동(感動)하고 아름다움을 느꺼는 

것이다(朴 異沈， “풍術과 莫理". w詩와 科풍j]， 一朝聞， 1975, pp. 9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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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 (BC 384-322) 는 서학(詩字)에서 벼극(悲劇)에 사용(使用)된 음악(音樂)을 

말하면서 음악(音樂)이 교훈(敎하11) 이나음악(音菜)을말하지 않고카타르시스를의도(意댐)한다고 

말했다. 카타르시스는 이열치열(以熱治熱)하는 것， 즉 (~p) 우리의 내부(內部)에서 우랴를 

역누르고 있는 무거운 감정 (感情)을， 벼극(悲劇)의 관상(觀賞)에 의해서 동종(同種)의 감정 (感情)

을 자극(東U載) 환기〈換氣)함으로 말마암아 매설(排뺨)하여 경쾌(輕快)한 정신(精神)여 되는 것을 

의 미 (意味) 한다고 하였다 (아리 스토텔랙 스， 孫、明鉉를R ， W詩좋1 1專英桂， 1983, pp. 21-23.). 

이러한 카타르시스가 서정시 (함情詩)에서는 융화(關fo) 로 표현(表現)되기도 한다. 즉 서정사 

Ct予情詩)의 작품(作品)을 읽는 독자(誌者)는 작품(作品)을 통(通)하여 자선(自信)의 자아(自我) 

의식(意識)이 녹아 내라는 체험( 1本購)을 하게된다. 이것은 달리 융화(願和)라고 표현(表現)할 

수 있다고 하였다(에말 슈타이거 Emi 1 Steiger, 李格종 • 뭘賢一 共름[R， W詩字의 根本擺念

Grundbegriffe der Poetik , 츠中堂， 1978 , p. 109.) . 

2. 신명 〈掉明)

공자(孔子)의 사무사(思無牙ß) 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 융화(顧和)의 개념 (搬念)은 

그대로 선명 (坤明)에도 적용(適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선명 (神明)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어(韓固語) 사전(詳典)의 예(例)를 소개(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신명 : 흥겨운 산과 멋. 민요를 비롯한 노래들은 집단적 신명이 그 겨반이 된다. 

신명을 내다， 신명내다 : 선과 멋이 생기다. 산병을 돋구어서 내다. (한글학회지음， 

『우리 말 큰사전Jl， 어 문각， 1992 , p.2588.) 

신명 : 흥겨운 멋이나 가분. 선명이 나서 노래를 부르다. 선명 ;<;1 다 : 산이 나서 맛지다.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찬， w현대 조선말 사전Jl， 도서출판 백의， 1982, p.1571.) 

사전(靜典)에 소개(紹介)된 신명(챔明)은 흥겨운 신과 멋과 그러한 기분(氣分)을 말한다. 

신명(뼈明)은 원래(元末) 고유어(固有語)로서 위에서 언급(言及)한 흥겨운 신과 멋의 의미(意 

味)로 사용(使用)되었다. 다만 무속 (616倚) 선앙(信4대)에서는 굿거리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으며， 

천자산병 (天地神明)의 경우 선(神)의 의미 (意味)로 사용(使用)되고 있다. 

한국(韓固)의 고전(古典) 문헌(文敵)에서 신명 Ct벼明)이라는 말은오래 전(前)부터 사용(使用)된 

흔적 〈浪述)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w삼국유사(三댐遺事)j] 나 『삼국사기 (三됩史記)j] 에도 산병 

(神明)이란 한자어(漢字語)에 대 (M) 한 언급(言及)은 보이지 않는다. 다딴 『삼국유사(三固遺 

事)j] 의 경우(境i愚) 한글 변역본(騙訊本)에는 네 번(꿇) 정도(程度) 나오고 있다. 번역본 

(騙訊本)에 언급(言及)된 산명(神明)은 주(主)로 

“도(道)를 닦아서 신명(챔明)에 했다" 

“션명(補明)이 보살펴 여러 가지 재앙 (1k됐)으로 적(敵)을 방어(防衛)할 수 있었다. " (볍 

→然， u三됩遺事』 新羅本紀， 직지 프로젝트， 김만수 역) 

이들의 의미 (意味)는 현재(現在) 한국(韓됩) 예술(릎術) 활동(活動)의 감상자(鍵賞者)가 느끼는 

감정(感情)과는 약간(若二f) 거리(距離)가 있는 표현(表現)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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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 (빼明) 이라는 말을 이해 (理解)하기 위 (줬)해서는 한국사람들이 일반적 (-般的)으로 즐거울 

때 사용 (使用) 하는 말에 주목 (注 目 ) 할 필요 (必몇) 가 였다. 이 러 환 경 우 (境遇) 한국인 (韓固人)들은 

‘선난다’ 라고 말한다. 신이 나는 현상(現象)이 기분(氣分) 좋고 즐겁고 무엿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時間) 체험(棒I輸)이다. 여가서 ‘신이 나는 현상(現象)’ 을 ‘신’ 을 그대로 신(神)， 

하느님으로 해석〈解顆)할 수 었는 가는 별도(別途)로 하고자 한다. 다만 ‘나는’ 현상〈現象)은 

생명〈生命)의 탄생(誠生)， 기쁨의 탄생(誠生)과도 관련(開聯)되어 았다고 본다. 그리고 여와 

반대(反쳐)되는 현상(現象) 즉(郞) 부정적〈잠定的)인 현상(現象)으로서 ‘탈이 났다’ 라는 표현 

(表現)을 사용(使用)한다. ‘탈이 냐는 현상(現象)’ 은 연건(人間)에게 해(害)를 가져다주는 

부정적 (否定的) 연 측면( f!'UJ面)을 말한다. 이러한 측면 (fllj面)에서 선명 (빼明)이 나는 형상(形象)은 

예술(홉術)체험 (休購〉이 인간(人間)에게 가져다 주는 최고(最高)의 순간(購間)， 기쁨과 화합(和 

合)과 열락(悔樂)의 시간(時聞)임에 틀림이 없다. 

1960 년대(年代) 이후(以後) 여러 션학(先字)들이 한국얀(韓固人)의 신명(裡明)과 예술〈홉術) 

체험에 대(함)해서 언급(言及)한 바가 있다(金 烈圭， w韓固人의 뼈明1 主流， 1982. , 察 熙完，

“集댐演鐵에 있어서 릎術{本願으로서의 빼明"， W湖西文化論講~ 2, 西原大좋湖西文化건퓨究所， 

1983. 等等) . 

최근(最近) 연구(班究)에서는 그간 발표(짧表)된 선명(神明)에 디H함)한 연구(冊究) 결과(結 

果)를 다음 세 가자로 정리(整理)하였다. 이블은 모두 신명(補明)의 이해(理解)와 접근(接近)에 

좋은 정보(情報)를 제공(提供)하고 있다고 본다. 

1. 선명(神明)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근본적(根本的)얀 생명력(生命力)， 

2. 신명(빼明)은 밝고 역동적(鍵動的)이고” 긍정적(肯定的)인 속성(屬性) 

3. 신명 (神明)은 원초적 (原初的)으로 자유(自 由)로운 속성 (屬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 (一

般的)연 사회(狂승) 규율(規律)이나 규채(規制)로서 전혀 통제(統制)할 수 없다(金 鉉哲， “韓固

릎術iζ원‘t;;)神明7
0

!J (J)特徵lζ開캉6~升究"강강수윌래와 雲山쇠머리대기를 중심으로， 朝解좋 

슴짧表， 2007.10.7.). 

한민족(韓民族)이 노래와 춤을 좋아했다는 기록(記錄)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陣 弄 (AD.

233-297) 擺， w三圍志』 卷三十烏九解뿜東奏1]i三十} 景仁文化史編， pp. 831-853.) . 그리 고 여 

노래와춤이 고대(古代) 제천의식(察天f義式)의 제사(察祝)와관련(開聯)되어 있다는사실(事案)은 

여러 연구(昭究)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천의식(聚天f義式)이 춤의 원류(源、流)라는 주장(主張)도 

있다(蔡 熙完， “察天f義式과 韓固 춤의 原流"， W民族美좋~ 002 , (사)民族美字冊究所 엮음， 理

論과案歸， 2003.2.). 이 춤과노래는신라(新羅) 사대(時代) 화랑(花郞)의 수련(修練) 방법(方法) 

의 기초(基護)였다(李 基東， “花郞道"， ~韓固民族文化大百科詳典~ 25 , 韓E힐精뼈文1t:1l;퓨究院， 

1991 , pp. 213-216.). 전국(全固) 명산(名띠)을 찾아다니면 춤과 노래를 부르며 수련(修練)을 

했다는기록(記錄) 등(等)얘서도화랑(花郞) 역시(亦是) 선명(坤明)을체험(像驗)했을가능성(可 

能性)이 높다. 그려고 화랑(花郞)이 무당(Æ6堂)의 거원(起源)이라는 셜(說) 등(等)을 종합(經合) 

하면 화랑(花郞)이 지녔던 전통( 1급統)의 일부(一部)가 현재 (現在)의 무당(Æ6堂)에게도 존재 (存在)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柳 東植， “創造的 複合展開로서의 花郞道"， w韓핍Æ敎의 점험史와 構

造1 延世大협校出版部， 1985, 5 쇄 , pp. 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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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韓￥島)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들의 제천의식(察天f義式) 속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왔다， 그렇다면 여 제천의식 (察天{義式〉을 통(通)하여 신명 (神明)을 느꺼고 신명 (神明) 속에서 

새로운 삶의 용기(勇혔)를 북돋우면 잘아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산병(빼明)은 채천의식(察天 

f義式)이나 예술(릎術) 활동(活動) 속에서 춤파 노래를 부르면서 겪게되는 현상(現狀)으로서 

참가자(參加者) 모두가 하나가 되는 초현실적(超現案的)인 체험(1'*願)이라고 할 수 였다. 안간 

(人間) 현실(現훗)에는 여러 가지 불만(不、績)， 원한(짧恨)， 감정(感續) 등(等)을 처l 험이本購)하게 

된다. 여러한 부정적(否定的)인 감정(感情)의 응어라가 그대로 밤춰있다면 육체(肉{2fs:)의 

병(病)이나 사회(삼승)의 병(病)으로 썩게되고 파괴(破壞)되어버릴 수 있다. 그런데 노래판이나 

춤판에서 선명 Ct벼明)을 경험(繹購)하면서 사회적(狂승的)인 억압(柳fE)이나， 불평등(不平等)， 

인간(人間) 의 한계 (限界) 에서 오는 좌절 (擁折) 이 나 원한(쩔根) 이 풀려지는 체험 (休購)을 하게되고 

삶에 활력 (活力)을 주게된다(蔡 熙完， ~탈춤1 대원사， 1992. pp.60-73. , 신명 (坤明)， ~民族

美字c~ 004 , (1:土) 民樣美풍冊究所엮 음， 2006 , pp. 66-70.) . 

신명(坤明)은 제천의식(察天f義式)과 관련(開聯)되어있고 이 제천의식(察天橫式)은 현재 

(現在)에도 무속 (Æ倚)이나 마을 축제(짧察)， 탈춤 등(等)의 속에 남아있다. 선명 (神明)이 

초현실적 (超現案的)인 체험 ({本願)이라는 뜻과 더불어 무속(뽀給)굿의 이름으로도 사용(使用) 

된다. 특(特)허 무당(꿇堂)굿에서 공수를 받는 상황(~況)에서 처l 험 ({本驗)하는 떨럼 현상(現象)， 

그리고 춤과 노래가 바로 선명 (빼明)이다(金 烈圭， ‘신명’， ~韓힘民族文化大百科詳典~ 13 , 韓

E힘精坤文ft陽究院， 1991 , pp.764-786. , “散調의 美字과 韓固人--般文化좋으로서 의 民族美字을 

쳤한 試論"， (1:土)民族美풍昭究所編， ~民族美字~ 002 , 이론과 실천， 2003 , pp. 54-7 1.) . 즉(郞) 

직접적(直接的)이고 집단적(集댐的)언 산명(坤關) 내지(乃至) 신 ]::]1 (챔秘) 체험({is:願)이 표현(表 

現)된 것이 고대(古代) 제천악식(察天構式)이다. 

Four celestial maidens of 간le Knife-dance Sungjonmμ 

3. 숨 

살아았는 생물(生物)은 모두 숨을 쉰다. 즉 호흡(呼吸)을 한다. 숨을 쉰다는 것은 살아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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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이고 잘아 있는 것은 숨을 쉰다. 따라서 숨은 생명 (生命)을 뜻하기도 한다. 먼저 한국어 (韓固語)

사전(靜典)에서 말하는 숨을 정리(整理)하면 다음과 같다. 

숨 : 사람이나 동물이 입야나 코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대쉬는 기운(氣運)， 또는 그렇게 하는 

일， 호흡(呼吸)， 기식(氣息)， 푸성귀 따위의 생생하고 뺏뺏한 가운， 소금에 절여 숨을 죽이다. 

숨을 거두다 숨이 지다 

숨을 끊다 - 목숨을 끊다. 

숨이 죽다 시들어서 생기를 잃다. 

숨을 쉬다 - 숨을 내보냈다 들여 마시었다 하는 행위， 호흡하다. 살아서 움직이거나 활동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선 기철 신 용철， 1I새우리말 큰 사전~， 삼성출판사， 1989 , 2 판， p. 2020.). 

이상(以上)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살아 았는 온갖 것들은 숨을 쉰다. 한자어(漢字語)로는 

호흡(呼吸)이라고 표현(表現)한다. 이 말은 날숨(호 : 呼 : 내쉬다)과 들숨(흡 : 吸 : 들이쉬다. 

마시다)을 말한다. 

신명 (빼明)은 도교(道敎)에서 수양(修養)의 최고(最高) 경지 (境地) 흑(感)은 체험 ({本輪)으로 

사용(使用)되기도 했다(李 東豪， “修練道敎의 房中術어l 관한 現代많字的 考察”， 道敎와 韓固

文化， 韓固道敎思想、冊究슴 編， 1I道敎와 韓固文化1 료효細륨효文化史， 1988. 12, p.426 , .. ，十動不射

通於坤明， 1I素女經』 재얀용.) . 신명 (坤明)과 관련(開聯)하여 잘펴보고자 하는 숨 역시 (亦是)

호흡법(呼吸法)으로서 도교(道敎) 수양(修養)의 한가지 방볍(方法)이다. 이 호흡볍(呼吸품)을 

통(通)해서 우주(宇富)의 원기(元氣)를 체내 (t本內)에 축적(홉積)하여 초월적(超越的)인 기력(氣 

力)을 획득(獲得)하는 방법 (方法)이다. 즉 도교(道敎)의 호흡볍 (呼吸法)은 태식볍 (ß台息法)이라고 

하여 연간(人間)이 어머니악 배속에서 태아 (ß없텀)였을 당시 (퍼時)의 호흡법 (呼吸法)으로 호흡(呼 

吸)한다고 하여 태삭볍 (船息法)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호흡(呼吸) 시 (時) 들숨을 깊이 들여 마시고 

날 숨을 짧게 하고 들숨과 날숨 사이의 폐기(閒氣)를 연장(延長)시커는 것이다. 이 폐기(閒氣)는 

정기(精氣)로 풍사(風部)를 몰아대는 일이어서 병(病)을 예방(予l껴)하고 있는 병(病)까지도 

없애므로 양생(養生)하는 천방(千方) 백약(百葉)도 따르지 못한다고 하였다(車 柱環， “韓됩道 

敎의 宗敎思想끼 道敎와 韓固文化， 韓E휩道敎思想、冊究승 編， 1I道敎와 韓됩文化1 람펜細륨표文11:::史， 

1988. 12, pp. 465-478.) . 

보통(普通) 우리가 숨을 쉰다고 한다. 여겨서 숨은 호흡(呼吸) 즉 틀숨과 날숨을 말하고 쉰다는 

것은 휴식 (休息、)을 취 (取)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이 휴식 (休息)이 생명 (生命)을 연장(延長)시키고 

몸의 병 (病)을 치료(治擔)한다는 것이다. 휴식 (休息、)의 셔간(時間) 동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위도식(無창徒食)의 시간(時間)처럼 보여도 더 큰 힘을 모으는 소중(所重)한 시간(時間)야고 

그 힘으로 생명 (生命)이 연장(延長)되고 선선(坤↑山)이 될 수 있는 수양(修養)이 된다. 도교(道敎) 

에서 폐기 (閔氣)를 통(通)하여 몸 안에 생명 (生命)의 꽃을 피워낸다고 한다(金 洛必， “<<海東

↑급道錄>>에 나타난 道敎思想긴 韓룹각道敎思想、죄퓨究승 編， 1I道敎와 韓E딩思想、1(蘇)況洋tI.出版홉p ， 

1988. 2, pp. 135-170.) . 이 태 식 법 얘台息法)， 단전호흡 (용田 呼吸)， 복식 (複式) 호흡 (呼吸) 이 라고 

하는 것아 숨의 본래(本宋) 모습(模靈)이다. 한국(韓됩) 예술(홉術)의 연행(演行) 활동(活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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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호흡볍(呼吸法)에샤 시작(始作)한다. 판소려의 유장(感長)함도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숨을 깊이 아랫배까지 들역 마시고 잠시 쉬는 시간(時間)을 갖은 다음 뱉어내면서 소리가 

나온다. 한국(韓펌) 무용(舞睡)의 움직엄 역시(亦是) 이 호흡법(呼吸法)과 몸의 조화(調和)를 

열마나 효율적(效率的)으로 표현(表現)해 내느냐에 성패(成敗)가 탈려 있다고 할 수 있다. 

4. 마무리 

연간(人間)은 본능적 (本能的)으로 놀이를 한다. 놀이에는 인간(人間)확 본질적 (本質的)연 것이 

탐겨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대(古代) 제천의식(察天f義式)의 일부(-部)로서 행(行) 

해지 I건 행사(行事)가 후대(後代)로 내려오면서 선성성 (神聖性)은 사라지고 놀이로서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선명(뼈明)과 숨은 고대(古代) 제천의식(察天{義式)에 기원(起源)을 두고 있다­

제천의식(察天燒式)에서 노래하면서 춤추고 놀면 예술(홉術) 활동(품動)에서 참가자(參加者) 

모두가 하나되어 엑스터시를 느짜는 그 순간(購間)이 신명(補明)이고 이때 쉬는 숨은 생병(生命) 

유지 (維持)를 위 (창)한 호흡(呼吸)에 그치지 않고 생명 (生命)의 꽃을 피워내려는 숨아다‘ 고대(古 

代) 처1천의식(察天懷式)은 한반도(韓半島)애 살던 사람들아 자신(自身)틀의 바램이나 기원(析 

願)， 추수(됐取)애 대(쳐)한감사(感謝)의 뜻을신(神)에 전(뀔)하고선(뼈)의 말을듣고선(神)의 

음식(欲食)을 나누어 먹고 마시며 노는 의식이義式)이다. 이 의식 Cí義式)아 민간 신앙(信κD) 으로 

정착〈定著)되어 내려오다가 중국(中固)에서 유엽 (流入)된 도교(道敎)와 접촉(接願)하면서 

선명(坤明)을 통(通)하여 현실(現美)에서 이상〈理想、) 세계(받界)에까지 연결(連結)된 것으로 

본다. 도교(道敎)에서 태삭볍 (ß台息法)이라는 수양(修養)을 통(通)하여 선선(神{山)이 되어 선명 

(뼈明)의 세계(世界)에 들어가개 된다. 선명 (神明)은 도교(道敎)에서 현실(現奏)의 육선(肉身)을 

지난 채 장생불사(長生不死)를 누라기를 꿈꾸어 왔기 때문에 넋과 육체(肉i*) 의 양분론적(兩分論 

的) 대립(쳐立)으로 보지 않고 현실(現案)에서 숨을 쉬고 활동(活動〉하면서 신션(補f山)이 된다는 

이념(理念)을 실현(案現)하려고 했다(金 烈圭， “넋 - 宗敎"， IJ韓E힘文化 象徵짧典J]， 東西tI::\版

*士， p. 161.). 

이 글에서는 한국(韓됩) 연행 (演行) 예술(릎術)을 중섬 (다j心)으로 선명 (뼈明)， 숨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사전적(詳典的) 의미(意味)와 현실적(現案的) 의미(意味)， 그리고 도교(道敎) 사상 

(思想)을 중심(中心)으로 간단(簡벌)혀 언급(言及)해 보았다. 앞으로 좀더 구체적(具休的)이고 

실제전(美際的)으로 신명(坤明)의 매커니즘을 분석(分析)할 필요(必要)가 았다. 그려고 숨 

역시 (亦是) 숨의 움직임 즉 날숨， 쉽， 들숨의 세 가지가 야떻게 무용(舞輔) 동작(動作)을 바롯한 

예술(릎術) 창작(創f셈이나 표현(表現) 과정(過程)과 연결(連結)되며 해석(解析)되는가를 과제 

(課題)로 담겨두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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